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강호동네서점’ 김동현, 온실 속 화초
에서 UFC 전설로 거듭난 반전 인생사! 강호동도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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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개와 동시에 쿠팡플레이 인기작 상위권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쿠팡플레이 예능 <강호동네서점>이 지난 20일(금) 공
개된 3화에서 강호동의 ‘애착 동생’ 김동현과 함께 승부의 세계에 얽힌 뜨거운 이야기를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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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네서점>은 목소리는 크지만 마음은 여린 INFP 책방 사장님 ‘호크라테스'(강호동)가 책방을 찾아 온 손님과 서로의 인생을
펼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평생을 파이터로 살아온 김동현은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어린 시절부터 ‘동현적 사고’로 주목받는 현재까지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천하장사 출신 ‘호크라테스’ 강호동과 완벽한 ‘체육인 케미’를 보이면서도, 돌연
미용 시술을 고백하는 등 예측 불가의 입담으로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김동현은 무명 시절 자신을 버티게 했던 책 <마시멜로 이야기>를 소개한 뒤, 본격 토크를 시작하려는 ‘호크라테스’에게 “할 얘기 다
했는데요?”라고 말해 강호동을 녹다운시켰다. 예능 베테랑 강호동마저 뒷목을 잡게 만든 김동현만의 엉뚱한 매력은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예측불가 웃음 뒤에는 묵직한 감동도 이어졌다. 김동현은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격투기를 시작했다고 고백하며, 고
교 시절 직접 작성한 UFC를 향한 ‘꿈의 노트’와 직접 출간한 ‘김동현의 멘탈수업’을 공개해 파이터를 너머 ‘저자 김동현’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어 “이기거나 배우거나”라는 파이터로서 신념을 밝힌 그는 한국인 최초 UFC 웰터급 세계 랭킹 6위에 오른 기록과 함께 ‘국산 노
게이라’, ‘스턴건’, ‘매미킴’ 등 별명에 관한 뒷이야기를 풀어내 폭소를 터뜨렸다. 이어 화제가 됐던 카를로스 콘딧전 첫 KO패에 대해
“아예 기억이 안 나서 아프지 않았다. 왜 두려워했나 싶다”는 ‘동현적 사고’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두려움을 “정신이 있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하자”는 단단한 의지로 정면 돌파한 그의 고백은 강호동마저 울컥하게 만들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

이처럼 김동현은 그간 걸어온 파이터로서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완성했다. 체육인에서 예능인으로 제2의 인생을
걷고 있는 두 남자의 뜨거운 동질감은 김동현의 새로운 매력을 각인시키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네 ‘강호동’의 책방 사장님 ‘호크라테스’와 초특급 손님들의 진솔한 답변이 어우러질 <강호동네서점>은 매
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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